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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학령인구에서 다문화청

소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다. 다문화청소년
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
을 고려한다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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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소득계층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를 검토하고, 주요 사회맥락인 가족환경과 
학교환경, 이웃환경, 이중문화적응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1,265 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은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하위계층 청소년의 진로장벽 수준이 가장 
높았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분석결과, 하위계층 청소
년은 어머니의 관여부족과 학업적응이, 중위계층 청소년은 가족지지와 학업적응, 교우관계, 학교내 도움을 주
는 어른 유무가, 상위계층 청소년은 어머니의 진로간섭과 학업적응이 유의미한 사회맥락요인이었다. 본 연구
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 진로장벽에 대한 개입방안과 추후연구 과제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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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by family income clas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differences of social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career barriers. A total of 1,265 cases from the sixth wav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was used for the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ulticultural adolesce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rier barriers by income class. Second, low-income class 
adolescent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lack of mother involve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nd 
middle-income class were affected by family support, academic adjustment, peer relationships, and 
adults helping at school.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implications for practical 
intervention on career barrier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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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에 대한 이슈가 
최근 청소년분야에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진로발달
은 전 생애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와 선택이 요구되는 
과정이다[1]. 청소년기는 생애진로 발달과정에서 진로
탐색이 가장 활발하고 진로발달이 촉진되는 시기이다. 
다문화청소년에게도 진로탐색과 성장은 중요한 발달과
업이며, 이들의 진로발달은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상
당한 의의가 있다. 먼저 개인의 발달과업 측면에서 진
로발달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실현과 진로확립 및 성
인기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
서 중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취약계층으로 
인식되는 다문화 가족배경의 청소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직업성취를 통해 경제적 보상과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2]. 이런 측면에서 본다
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논의와 지원에 더
욱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관련 논의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어 연구주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선행연구
의 주제는 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수준 연구와 
일반청소년과의 비교연구, 현황연구, 정책제언 및 지원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이들 기존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집단 전체의 진로발달 수준과 진로변인 및 현황을 파악
하고, 진로문제를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주요 영역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진
로연구에서 발견되는 한계는 다문화청소년을 하나의 
동질집단으로 설정해서 진로과정을 일반화하고 일반청
소년 집단과 비교하는 데 집중했다는 점이다. 비록 다
문화가정 자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지만, 이들 청소
년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별이나 개인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진로과정을 경험할 것이다. 즉, 다문화청
소년을 동질집단으로 범주화할 경우 그 내부에 존재하
는 다양성과 특이성을 간과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청
소년의 발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진로지원을 
위해 활용하는 연구결과의 타당성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진로발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들도[3][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과정이 동일한 특
성을 갖는다는 보편성의 한계를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배경 및 인구 변인에 따

른 진로발달 논의가 다양하게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
다[5].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소득계층에 따
른 진로발달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진로발달 특성 중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초점을 
둔다.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결정과 진로선택을 방해
하거나 가로막는 개인 내적 혹은 환경적 조건을 의미한
다[6]. 실질적으로 진로장벽은 진로발달과 진로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7-10]. 또한 
다문화청소년은 일반가정 청소년보다 진로발달과 진로
의식 수준이 낮고[11-13], 진로장벽 인식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15].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진로장벽의 부정적 영향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문제를 살펴볼 때, 다문화청소년의 낮은 진로발달수준
은 진로장벽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진로장벽을 사회맥락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학습의 산물로 파악했다[5][16]. 다문
화청소년 또한 주요 발달환경인 가족과 학교, 이웃환경 
및 이중문화배경의 맥락에서 성장하면서 진로와 관련
된 다양한 요구와 메시지를 학습했을 것이다[4][16]. 이
러한 사회맥락에서 진로와 관련된 부정적 경험은 진로
준비와 결정을 어렵게 하는 진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
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이 사회맥락에서 학습하고 인식
하는 진로장벽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
소년의 가족 소득계층별 진로장벽의 차이를 검토하면
서, 다문화청소년 성장의 주요 사회맥락인 가족환경과 
학교환경, 이웃환경, 이중문화 관련요인이 진로장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소
득계층별 진로장벽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다문화청
소년의 가족 소득계층에 따라 사회맥락요인이 진로장
벽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발달과 가족 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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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발달은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
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인식, 진로탐색, 진로결정, 
진로준비행동, 진로성숙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11].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맥락에서 성장하면서 진로준비를 
하는데, 모든 청소년이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로발달 이론가들은 진
로발달의 차이를 결정하는 대표적인 사회환경 요인으
로 가족의 사회계층을 지목했다[5][17]. 즉 가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은 청소년이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요
인으로 진로발달과 관련된 자기개념과 관점, 기회, 장
벽,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Heppner와 Jung[5]은 ‘사회계층‧성역할 진로
발달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계층과 성 역할이 개인의 
초기사회화 과정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진로발달 및 직업획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다. 특히 가족의 사회계층은 자원과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자원은 자녀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교육기
회와 경제적 지원, 정서적‧사회적 지지, 정보, 네트워크 
등을 의미한다[5]. Gottfredson[17]도 청소년기에 이
르면 이미 사회적 가치지향에 대한 자아개념이 형성되
기 때문에, 청소년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치에 맞는 
직업한계를 설정하고 자신이 속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
치에 있는 직업은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진
로선택을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외 진로이론들은 사회계층이라는 포괄적 개
념을 사용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수준에 초
점을 둔 소득계층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사회계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교육수준, 사회적 명망)와 경
제적 지위를 종합한 사회적 위치를 의미한다[21]. 그런
데, 우리 사회의 경우 소득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
등은 가속화되고 있지만,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상대적
으로 높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
경과 청소년발달을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소득수
준을 중심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및 발달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았다[36][37]. 또한 가족의 소득수준은 자녀
의 진로발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
준비행동과 직업포부와 진로정체감, 진로성숙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20]. 이들 선

행연구 대부분은 부모의 경제수준은 자녀의 학업 및 진
로지원에 대한 공식적‧비공식적 자원과 기회제공 및 가
정 내외의 사회자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진로발달에 취약
함을 보고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장벽문제를 가족 경제수준을 반영한 소득계층에 초점
을 두고 검토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진로장벽과 사회맥락요인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개인의 진로선택, 목

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 행동을 방해
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나 상황[25]
을 의미한다. 진로장벽은 진로흥미가 진로목표로, 진로
목표가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청소
년이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7][16][26][27].

진로장벽은 발달적 개념으로 생애 초기부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다양한 사회관계에서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내면화된다. 많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청소년은 우리 사
회에서 다문화라는 가족 배경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차
별과 편견, 기회와 자원 부족, 정체감 혼란을 직면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이러한 부정적 경험과 갈등은 진로 관
련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탐색과 성장
을 제한하는 진로장벽으로 연결될 수 있다[9]. 

Lent 등[16]은 진로발달의 맥락요인을 배경(distal)
맥락과 근접(proximal)맥락으로 구분하면서, 배경 맥
락요인인 개인의 교육경험, 정서적‧경제적 지원, 역할모
델의 존재, 사회화, 부모영향 등이 근접 맥락요인인 진
로장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또
한 Super[1]는 진로발달을 전 생애적(life-span) 과정
으로 보면서, 아동이 발달환경에서 만나는 중요 인물, 
즉 부모, 교사, 또래집단 등과의 상호작용이 진로자아개
념 형성과 진로탐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4].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설명을 근거로, 다문화청
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으로 
가족환경, 이중문화적응, 학교환경, 이웃환경을 검토하
였다. 

먼저, 가족환경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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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일차적인 맥락요인이다. 가족의 지지와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이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내면화하는 기
본 환경이며, 진로발달의 대표적 사회자본이고 보호요
인이다[15][29]. 가족환경 요인은 가족지지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지지는 청소년이 가
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살핌과 관심, 존중, 정
보, 재정적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30]. 
가족지지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성원들과의 관계를 포
괄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라면, 진로관련 부모행동은 
진로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구체적 영향력을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진로관련 부모행동은 진로에 대한 부모
의 지지와 간섭, 관여 부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8][31]. 

다음으로 이중문화적응은 다문화청소년의 가족환경
임과 동시에 발달의 주요 맥락이다. 다문화청소년은 한
국문화와 부모 나라의 문화, 정확하게 이중문화 배경에
서 성장하고 있다. 이중문화에 대한 다문화청소년의 긍
정적이고 개방적 태도는 삶에 탄력성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응과 진로발달에 심리적 자원이 된다[31]. 반면 
이중문화와 관련된 스트레스는 심리사회적 부적응으로 
연결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장애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11].

청소년은 학교에서의 공식 교육을 통해 학업과 진로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지적 능력과 문제해결기술, 현
실검증능력 등을 학습한다[22]. 교사와 교우관계는 청
소년의 주요 지지체계와 정보원일 뿐만 아니라 모델링
과 준거집단으로 기능한다.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긍정
적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자본 관점에서 볼 때, 
부모의 사회경제 자본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
에 연결된다[22][32]. 다문화가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언어적 문제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학교에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경험은 미
래 직업세계에 대한 기대를 방해하여 진로장벽 인식수
준을 높일 수 있다[23]

이웃환경은 개인과 가족의 삶에 공식적‧비공식적 자
원과 통제 및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으로, 청소년의 발달의 주요 맥락이다[19]. 선행연

구에 의하면, 청소년이 매일 접촉하는 이웃환경에 대한 
평가와 인식은 다른 어떠한 객관적 정보보다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심리사회적 발달 및 진로행동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3]. 

Ⅲ.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

널조사(MAPS)의 6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MAPS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 전국 16개 시도의 초등학교 4
학년에 재학 중이던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이며 층
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여기서 다
문화청소년이란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인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의미한다[14]. 6차년도 자료는 1,329명의 
중학교 3학년 청소년과 어머니(주양육자)를 대상으로 
수집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 중 무응답이 많은 64사례
를 제외한 1,265사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11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승인절차를 거쳐 MAPS 
원자료를 배부받아 분석하였다. 

2. 변수의 측정 
2.1 종속변수: 진로장벽 
본 연구의 진로장벽은 총 9문항으로, 진로와 관련된 

자기이해부족 3문항, 진로 및 직업정보 부족 3문항, 경
제적 지원의 어려움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14]. 각 문
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진로장벽 인식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Cronbach α 값은 .904이다. 

2.2 독립변수: 가족환경, 학교환경, 이웃환경, 이중문
화적응 

가족환경은 다문화청소년이 느끼는 가족지지와 부모 
진로관련 행동으로 측정되었다. 가족지지는 가족으로부
터의 도움, 이해, 관심, 나눔, 위로와 격려 등에 대한 인
식정도를 묻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14]. 각 문항은 4
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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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가족지지의 
Cronbach α 값은 .945이다. 한편 부모 진로관련 행동
은 부모 각각 9문항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아버지와 어
머니 각각에 대해 느끼는 진로지지 3문항, 진로간섭 3
문항, 진로 관여부족 3문항으로 측정되었다[14]. 각 문
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부 
진로지지, 부 진로간섭, 부 관여부족의 Cronbach α 
값은 각각 .882, .800, .848로 나타났다. 또한 모 진로
지지, 모 진로간섭, 모 관여부족 Cronbach α 값은 각
각각 .865, .743, .836이다. 

학교환경은 학업적응과 교사지지, 교우관계, 학교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측정되었다[14]. 학업적
응은 수업시간 흥미, 숙제완료, 수업이해, 수업집중, 어
려운 문제해결 등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교사지지는 교
사의 관심, 인정, 걱정 정도를 묻는 3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교우관계는 학교친구들과의 어울림, 도움, 화해, 협
력정도를 묻는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학교 내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는 ‘학교 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친구나 담임선생님 외에 도와 주는 어른이 
있습니까?’의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적응, 교사지지, 교우관계의 Cronbach α 값은 각
각 .782, .922, .733이다. 

이웃환경은 거주지역인식과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사람 유무로 측정되었다. 거주지역인식은 
이웃환경에 대한 생각을 묻는 6문항으로, ‘동네사람들 
대부분을 알고 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
다’, ‘동네 사람들과 지내는 것이 좋다’ 등으로 구성되었
으며,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학교 밖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는 MAPS 연구진이 직
접 만들었으며,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어려운 일이 생
겼거나 숙제를 해야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습니까?’의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
다. 본 연구에서 거주지역인식의 Cronbach α 값
은.755이다. 

이중문화적응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
스로 측정되었다[14].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한국문화/부
모님 나라 문화를 즐기는 정도, 한국/부모님 나라 거주 
희망, 한국문화/부모님 나라 문화를 배우고 싶은 마음 
등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

레스는 부모님 나라 문화에 대한 농담, 한국어 실력, 부
모님이 외국이라고 무시, 따돌림 등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중
문화수용태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Cronbach α 값
은 각각 .751, .754이다.

2.3 소득계층 
본 연구는 소득계층 구분을 위해서 가구균등화소득

을 사용하였다. 가구균등화소득은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구성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가구균
등화소득은 OECD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가구원 수
에 따른 가구소득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이다[34][35]. MAPS에는 부모대상 조사에서 월평균 소
득수준을 묻는 1개 문항이 있으며, 본 연구는 이 문항
을 활용하여 가구균등화소득을 도출한 후 4분위 하여, 
하위 25% 이하를 하위계층, 상위 25% 이상을 상위계
층, 나머지를 중위계층으로 분류하였다.

2.4 통제변수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사회맥락요인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부모 학력과 성별을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MAPS에서는 부모 학력을 ‘1=중졸
이하’, ‘2=고졸’, ‘3=대학(2~3년제 졸업)’, ‘4=대학교(4
년제 졸업), ’5=대학원 졸업’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부와 모의 학력을 각각 ‘1=대학(2~3년제) 졸업이
상’ ‘0=고졸이하’로 더미코딩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IBM SPSS 22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였다. 소득계층에 따른 진로장벽과 사회맥락요인의 차
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 분석과 Scheffe 사후검
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 다문화청소년은 1,265명으로 남자청

소년이 49.4% 여자청소년이 50.6% 이고, 이들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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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다. 청소년 모두 어머니가 외국
인이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5.5세, 아버지는 51.2
세이다.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은 251만원 정도이며, 본 
연구에서 분류한 소득 하위계층(n=321)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31만원, 중위계층(n=676)은 247만원, 상위계
층(n=257)은 415만원 이었다.

2. 소득계층별 진로장벽 차이 
소득계층 집단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 분석결과를 보

면[표 1], 다문화청소년은 가족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장
벽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소득계층별 진로장벽 차이

구분 
소득계층 

하위
M(SD)

중위 
M(SD)

상위 
M(SD)

진로장벽 19.66
(5.2)

19.27
(5.3)

18.36
(5.4)

F/T 4.53**

Scheff 하위 > 상위 
**P<.01

구체적으로 [표 1]에서 사후분석(Scheffe) 결과를 살
펴보면, 소득 하위계층에 속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
벽 점수가 가장 높고, 하위계층은 상위계층에 속한 다
문화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가족 소
득계층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하위계층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진
로장벽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3. 소득계층별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
요인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소득계층집단의 분산팽창계수는 1.087~2.452, 공차한
계는 .429~.92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계층 하위, 중위, 상위집단의 
Dubin-Waston계수 또한 1.993, 1.707, 1.884로 오
차항의 독립성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소득계층별 진로장벽

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
저, 부모학력과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 하위계층 
청소년의 진로장벽은 어머니의 관여부족(β=.143)과 학
업적응(β=-.254)에 의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중위계층은 가족지지(β=-.119)와 학업
적응(β=-.175), 교우관계(β=-.122), 학교내 도움을 주
는 어른(β=-.098, 이중문화수용태도(β=.138)가 진로장
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소득 상위계층
은 어머니의 진로간섭(β=.241)과 학업적응(-.168)이 
진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사회맥락요인으로 
검증되었다.

표 2. 소득계층별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변수 
하위 중위 상위 

B β B β B β

통제
변수 

부학력 .57 .03 .57 .04 -1.04 -.09
모학력 -.90 -.08 -.49 -.05 .01 .01
성별 -.31 -.03 -.26 -.03 -.94 -.09

가족
환경 

가족지지 .06 .04 -.17 -.12** .04 .03
부진로지지 -.34 -.14 -.09 -.04 .03 .01
부진로간섭 .08 .03 -.10 -.04 .06 .02
부관여부족 .13 .05 .17 .07 .16 .06
모진로지지 .21 .08 .02 .01 -.17 -.06
모진로간섭 .29 .10 .26 .09 .67 .24**

모관여부족 .39 .14* .22 .08 .37 .14

학교
환경 

학업적응 -.49 -.25*** -.38 -.18*** -.33 -.17**

교사지지 -.13 -.06 -.09 -.04 -.12 -.05
교우관계 -.42 -.15 -.39 -.12** -.02 -.01

학교내도움어른 -.79 -1.29 -1.04 -.10** -.94 -.09

이웃
환경 

거주지역인식 -.03 -.02 -.07 -.04 -.13 -.07
학교밖도움어른 -.15 -.01 .58 .05 -1.17 -.11

이중
문화
적응 

이중문화수용 -.09 -.07 .19 .14*** .16 .11

문화적응스트레스 .12 .07 .11 .07 .12 .08

R2 .306 .242 .313
F 5.997*** 10.526*** 5.573***

*P<.05, **P<.01, ***P<.001

학업적응은 소득계층별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하위계층
과 중위계층에서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학업적응보다 어머니의 
진로간섭이 진로장벽에 상대적으로 높은 설명력이 있
었다. 중위계층에 속한 청소년들의 진로장벽은 학업적
응과 함께 교우관계, 학교내 도움을 주는 어른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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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환경요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위계층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기존의 이론적 가정과 상반된 결과로써 더욱 
주의 깊은 설명이 요구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가족 소득계층에 따라 진
로장벽 차이를 검토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사회맥
락인 가족환경과 학교환경, 이웃환경 및 이중문화적응 
요인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계층별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은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장벽 지
각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 청
소년의 진로장벽 수준이 가장 높고 상위계층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가장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선행연구들
도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가족 소득수준이 낮은 청소
년일수록 진로성숙도가 낮고 진로발달이 취약함을 보
고했다[18-20].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자녀양육과 
지원을 위한 부모의 사회자본과 자원접근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정 또한 경제적 하위계층일수
록 자녀의 진로발달에 필요한 교육적 투자와 경제적 지
원, 문화적 활동기회, 정보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상대
적으로 부족하므로 다문화청소년은 진로준비와 직업탐
색에 어려움을 경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소득계층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
의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해 차별적 전략
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진로발달 연구자들은[5][17]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초기사회화 과정에
서 진로관련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 자아개념이 
진로성숙이나 진로장벽에 연결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저소득가정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이 청소년기
가 아닌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에 시작되어야 함을 제시
해준다. 즉, 학교현장이나 지역사회 돌봄기관의 경우 저
소득 다문화가정 아동이 초등학교 때부터 빈곤과 다문

화라는 이중배경 때문에 배제되지 않고 진로와 관련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와 진로상
담교사는 저소득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들 청소년이 학교 내에
서의 긍정적 사회관계를 통해 진로장벽에 대한 대처능
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소득계층별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맥락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다문
화청소년은 어머니의 관여부족과 학업적응이, 중위계층 
청소년은 가족지지와 학업적응, 교우관계, 학교내 도움
을 주는 어른 유무,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진로장벽에 영
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상위계층 청소년은 
어머니의 진로간섭과 학업적응이 유의미한 사회맥락요
인으로 검증되었다. 

학업적응은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다문화청소년의 진
로장벽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맥락요인이었고, 특히 
하위계층과 중위계층에서는 진로장벽에 대한 상대적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흥미
와 학업성취는 모든 청소년의 학교생활 자신감과 진로
준비의 효능감과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학업적응이 어
려운 청소년일수록 진로에 대한 장벽을 더욱 심하게 인
식할 것이다. 이아라 등[28]도 질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낮은 학업성취와 국어능력 부족이 진로결
정과 계획에 중요한 장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소득 하위계층 청소년은 학업적응 문제와 
동시에 어머니의 관여부족이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요
인으로 검증되었다. 학업과 진로에 대한 다문화어머니
의 무관심과 도움부족은 청소년의 학업적응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하위계층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학업역량에 대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멘토링 연계를 통한 학습지원
이 더욱 체계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족환경 요인 중 어머니의 진
로간섭과 관여부족은 진로장벽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
지만 아버지의 진로관련 행동은 유의미한 설명력이 없
음을 보여준다. 이는 어머니의 지나친 진로간섭과 강요
나 진로에 대한 무관심과 도움부족이 다문화청소년 진
로장벽을 강화하는 취약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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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연구의 어머니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다문화어머니는 자녀의 진로발달에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녀의 진로준비에 적절한 관심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녀와 긍정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
는 부모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확
인한 소득 하위계층 다문화어머니는 자녀 진로지원에 
대한 무관심과 정보부족이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보와 자원으로부터 자
발적으로든 비자발적으로든 배제된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지원기관은 저소
득층 다문화어머니의 진로정보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
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와 네
트워크 개발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가족 소득계층별로 구분
하여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을 검증
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을 보편성으로 접근하
던 기존의 경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소득계층별로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
요인을 확인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 방지를 위
한 실제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이
차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이웃환경요인이나 이중문화
적응 등은 측정 타당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해석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며, 후속연구에서는 더욱 타당도 높은 측정도구
를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이웃환경특성과 진로장벽
의 관계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다중회
귀분석을 활용하여 소득계층별로 사회맥락요인이 진로
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러나 진로장벽에 대
한 사회맥락요인의 관계를 집단별로 더욱 정확하게 분
석하기 위해서는 다집단분석을 활용하여 구조적 관계
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소득
계층과 성 역할에 따른 사회학습과정은 일정 부분 상호
중복되는 영역이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소득계
층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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